
지난 6월 29일,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 

공무원 김지웅(40)씨가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 

군포점에서 200번째 헌혈에 참여했다. 김지웅 씨의 

목표는 헌혈 정년 70세를 채우는 것이다.

글·사진 신은경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 헌혈증진팀 사원

 헌혈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?

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헌혈을 했습니다. 같은 반 

친구가 백혈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반 친

구들 모두 헌혈에 동참했습니다. 그때를 계기로 나의 

헌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

되었고, 24년 동안 이어온 헌혈을 이제는 일상처럼 

여기고 있습니다

 200회 헌혈 달성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.

 헌혈을 할 때마다 느끼는 마음은 같습니다. ‘나의 

헌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’는 생각에 큰 

보람을 느낍니다. 다만 안타까운 점은 헌혈을 하는 

사람이 주변에는 아직 많지 않다는 건데요. 그래서 

주위 분들께서 좋은 일에 동행할 수 있도록 헌혈을 

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. 더불어, 헌혈 동호회를 만들

어 회원들과 함께 주기적으로 헌혈을 하고 즐거운 추

억을 나눌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. 

 헌혈을 위한 건강 관리법은 무엇인가요?

 헌혈을 위해선 건강한 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

합니다. 그래서 꾸준히 근력운동을 하고 있고, 주 3회 

걷기로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. 헌혈 전날

에는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음주도 하지 않는데

요.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다 보니 헌혈 전 검사에서 

늘 헌혈 적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.

 한마음서포터즈로도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

다. 활동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세요.

 한마음서포터즈로 1년 동안 활동했습니다. 한마음

서포터즈는 전 국민의 헌혈에 대한 관심과 동참을 유

도하는 활동이었죠. 당시 다양한 방송국의 라디오 프

로그램에서 전화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. 그

때마다, 라디오를 듣고 있는 청취자들이 헌혈에 대해 

좋은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즐겁게 인터뷰하며 헌혈

을 홍보했던 기억이 남습니다.

 앞으로의 헌혈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.

 헌혈의 정년인 70세까지, 헌혈에 꾸준히 참여하

고자 합니다. 그러기 위해서 건강관리도 누구보다 충

실히 할 계획이고요. 나아가 ‘법무부 최고의 헌혈왕’

이자 ‘헌혈을 가장 많이 한 공무원’으로 기억되고 싶

습니다.  

나의 헌혈이 누군가에게 

도움이 될 수 있다면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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